
문 의
상표디자인심사국

상표심사정책과

과 장 박호형 042-481-5265

사무관 김민중 042-481-5268

2017년 4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4월 27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특허청, 상표 심사·심판·재판관 합동세미나 개최

- 현장 중심의 심사, 심판, 소송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4월 28일(금) 오후 3시

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‘현장 소통과

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·심판·재판관 합동세미나’를 개최한다고

밝혔다.

이번 세미나는 상표·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, 심판 및 소송을 각각

담당하는 심사관, 심판관, 특허법원 판사 등 판단 주체간의 판단기준

및 견해 차이를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, 심판 및

소송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

하였다.

주요 내용으로 ▲대법원·특허법원의 상표·디자인 심결취소소송 및

침해소송 등의 주요 판례를 통한 법원의 견해 연구(특허법원 윤주탁

판사) ▲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판단주체와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한

방법(특허심판원 윤종석 심판관) ▲최근 상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

이의심사관의 견해 및 이의신청관련 유의사항(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

한상규 서기관)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.



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이번 합동세미나는 상표·디자인

분야의 심사·심판·재판관 등 실무자간의 토론을 통해 심사, 심판 및

소송단계에서의 상호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

되는 장이 될 것이며 출원인 등은 각 단계에서 적정한 대응 해법을

찾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한편, 세미나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

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(042-481-5268)로 문의하면 된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
 상표심사정책과 김민중 사무관(☎ 042-481-52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